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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산업재산보호협력국

국제협력과

과  장  박용주

서기관  이진용
042-481-8659

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베트남에서 특허 취득 빨라지고, K-브랜드 보호 강해진다.

- 특허청, 베트남과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키로 합의 -

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는 절차가 편리해지고, K-브랜드에 

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등 베트남 현지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

선될 전망이다.

성윤모 특허청장은 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딘 흐 피 (Dinh

Huu Phi) 베트남 특허청장, 팡 콩 탁(Pham Cong Tac) 과학기술부 

차관, 도 탕 하이(Do Thang Hai) 산업무역부 차관, 찐 반 응옥 

(Trinh Van Ngoc) 시장관리국장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, 한-베트남 

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.

먼저, 특허 분야에서는 한-베트남 간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를 

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.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특허청에서 ‘특허

가능’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원에 대해, 베트남 특허청이 한국의 

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해 주게 된다. 우리 기업의 특허가 

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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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‘신 남방정책’의 일환으로 특허청이 추진 중인 ‘한-ASEAN

지재권 협력 체계’의 연내 출범을 위해 베트남 측이 협력하는 것과,

베트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업을 한국 특허청이 지원하는 

것에도 합의했다.

지재권 보호 강화와 관련한 합의들도 있었다. 우선, ‘한-베트남 

IP 보호 협의회’가 구성된다. ‘시장관리국’, ‘세관’, ‘공안’ 등 베트남의 

지재권 집행 및 단속 기관들과 우리 특허청, KOTRA IP-데스크 등 

한국의 지재권 관련 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

장치가 마련된 것이다. 중국의 ‘관시’와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는 

베트남에서, K-브랜드 침해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당국에 

전달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전망이다.

아울러 베트남 지재권 집행 공무원 대상의 초청연수, 합동 세미나 

등을 통해 한국의 지재권 집행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, 지재권 보호

및 집행에 관한 정보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성윤모 특허청장은 “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 

해외투자가 많은 나라로, 그 만큼 K-지재권의 보호수요도 높은 국가”

라고 말하면서, ”이번 회담 성과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현지에서 

우리 기업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,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

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“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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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
 관련 사진 1

 : 한-베트남 특허청장 회담

<내용>

성윤모 특허청장은 1월 16일 오전, 베트남에서 딘흐피(Dinh Huu Phi) 베트남 특

허청(NOIP) 청장과 한-베트남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

(Patent Prosecution Highway, PPH) 시행에 합의 하는 등 양국 지식재산권 협력 

강화를 위한  2018년 한-베트남 지식재산권 협력 Action Plan에 서명했다.

<사진설명>

성윤모 특허청장(왼쪽 1번째)이 딘흐피(Dinh Huu Phi) 베트남 특허청(NOIP) 청장

(왼쪽 2번째)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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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
 관련 사진 2

 : 성윤모 특허청장,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환담

<내용>

성윤모 특허청장은 1월16일 오후, 베트남과의 지재권 협력강화를 위해 산업무역

부(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)의 Do Thang Hai (도탕하이) 차관을 만나 한

국 특허청과 베트남 시장관리국 간 협력강화와 한-베트남 간 지식재산권 집행 및 

보호강화를 위한 미래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기념을 촬영하고 있

다.

<사진설명>

성윤모 특허청장(왼쪽 3번째)이 산업무역부(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)의 

Do Thang Hai (도탕하이) 차관(왼쪽 4번째) 등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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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
 관련 사진 3

 : 성윤모 특허청장,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과 환담

<내용>

성윤모 특허청장은 1월 16일 오후, 베트남 과학기술부(Ministry of Science and 

Technology)의 팡콩탁(Pham Cong Tac) 차관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 간 지식재산권 

협력 강화를 위한 미래 협력방향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.

<사진설명>

성윤모 특허청장(왼쪽)이 팡콩탁(Pham Cong Tac, 오른쪽) 차관과 환담을 나누고 

있다.


